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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참 조 :

제 목 : 천일국 청년선교사 추가 모집 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Vision 2020 승리를 위한 천일국 실체화를 견인하고, 심정문화세계를 창건할

2세권 인재육성을 위해 ‘천일국 청년선교사’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을 안내하오니 각 교회

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천일국 청년선교사 1차 모집 결과

순 교구 목표 결과 전략국가 섭리국가
1 본부 12명 3명 대만, 코트디부아르 러시아, 멕시코
2 서울동부 9명 1명 솔로몬제도 독일, 우루과이
3 서울남부 9명 2명 바누아트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4 서울북부 9명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호주
5 인천 6명 파라과이 영국
6 경기북부 9명 2명 코스타리카 스위스, 이탈리아
7 경기남부 9명 4명 몰도바, 네팔 이스라엘
8 강원 6명 팔라우 우크라이나
9 대전 3명 베닝
10 충북 6명 인도 중국
11 충남 6명 2명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12 전북 6명 2명 부르키나파소 케냐
13 광주전남 6명 1명 태국 뉴질랜드
14 해양 3명 알바니아
15 대구 3명 브라질
16 경북 6명 몽골 캐나다
17 경남 6명 5명 브리자빌콩고 프랑스
18 부산 6명 1명 필리핀 아르헨티나
19 카프 3명
총계 120명 26명



나. 천일국 청년선교사 추가 모집 개요

1) 주제 : 신앙의 조국 한국이여! 참부모님의 심정을 전 세계에 전하자!

2) 목적

가) Vision 2020 승리를 위한 선교활동 지원

나) 2세권 신앙교육 및 훈련

3) 선교사의 호칭 : 천일국 청년선교사

4) 선교기간 : 1년 이상(2년 기준, 희망자는 계속 활동)

5) 선교국가 : 전략국가 20개국, 섭리국가 20개국

6) 모집인원 : 120명(40개국 3명씩)

7) 추가 모집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7월 13일 ~ 8월 2일(양7.19 ~ 9.6)

8) 면접 후 결과발표일자 : 천일국 원년 천력 8월 9일(양9.13)

9) 청년선교사 21일 파송교육

가) 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8월 20일 ~ 9월 10일(양9.24 ~ 10.14)

나) 장소 : 구리 일화연수원

10) 선발된 천일국 청년선교사는 21일 파송교육 전까지 선교예정국가가

결정되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개별적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모자격 및 특전

1) 응모자격 내용

가) 18세~45세 가정연합 식구

※ 또는 은퇴 후 자립능력을 갖고 선교활동이 가능하신

장년식구(아래 특전의 비용지원은 되지 않음)

나) 선교에 열정을 가진 청년, 학생 또는 선교경험이 있는 식구

다) 해외체류 결격 사유가 없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

라) 가족이 있을 경우 상대자의 동의 필요

2) 특전

가) 선교 임지국의 왕복 항공비 지원(선교헌금)

나) 선교기간 중 현지 생활비 지원(선교헌금)

다) 선교 활동 자료(통일세계, Today’s World, 사이버커뮤니티) 제공

라) 우수한 수료자는 우선적으로 공직채용



라. 지원서류 및 제출방법

1) 지원서류

가) 선교사 지원서(사진부착)

나) 자기소개서

다) 서약서

라) 목회자 추천서

마) 건강진단서 : 국공립 병원및종합병원에서의 건강진단

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2) 서류접수

가) 우편 : 140-869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 161번지 6층전도교육국

나) 전도교육국 이메일(tongilmission@hanmail.net) 제출

다) 서류마감일 : 천일국 원년 천력 8월 2일(양9.6, 금)

3) 문의 : 전도교육국 이준 차장(02-3271-0494, 010-2612-0773)

# 첨부 : 천일국 청년선교사 지원서류. “끝”

한국총회장 양 창 식


